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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세종역 신설시 오송역은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며 막대한 

혈세낭비의 표본이 되므로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 현재 검토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제안이유 

❍ 오송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정차 횟수가 

하루 120여회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객 수가 5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함

❍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음.

❍ 이에,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세종역 신설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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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대표, 한국철도시설공단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촉구 

건      의      안

충청권의 국가균형발전 열망을 담은 KTX 오송역은 지난해 

이용객 수가 50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미래 철도시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KTX분기역으로 국가철도망 

X축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세종역 신설이 공약화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세종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충청권 공조가 위기에 처하고, 시민 편익의 

중심에 서야 할 철도역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오송역에서 세종시간 BRT개통으로 지역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종역 설치의 명분이 되었던 복합할증 

폐지에 따른 택시요금 인하 등 오송역과 세종시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각 백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검토중인 세종역 신설 타당성 여부를 4월말 

까지 발표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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